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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수입관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 우려 … 제조원가 상승도 부담

2005년 들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조치를 6개

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4월 유가안정대책(컨틴전시플랜)의 일환으로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p씩 낮추었으

며, 10월 다시 6개월 연장했었다.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인하됐으며,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졌다.

정부가 또다시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예상과 달리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그나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재경부는 조만간 할당관세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간 약 15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소

비자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추세화됐다고 판단되면 당초 일정대로 5월부터 관세율을 원상복귀시킬 수밖에 없어 

국내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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